
 “예수 안에서 미소 짓는 행복 공동체”



   
  생명나눔, 한 영혼을 위해 폭풍을 뚫고, 마가복음 5:1-20절

  오늘 말씀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사 광인을 만나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에 사로잡힌 한 사람,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한 영혼을 전도
하기 위한 길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
리 호수를 건널 때 밤은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거
대한 광풍이 불기 시작하고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 오고 배에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
고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죽을�위기를�넘기면서
까지�거라사에�있는�한�광인을�찾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 오신 분이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배에서 내려와 만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으며 이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2절) 그는 무덤 사
이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4절) 무덤에 살던 사람이란  
몸은 살아 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남자는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고 자신의 몸을 헤치며 살았던 사람
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랜 세월 옷도 걸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육신과 정신과 영
혼을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인생
을 허비하는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정상적 삶이 불가능해진 사
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버림 받
은 가련한 한 영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먼저�
찾아오신�하늘의�하나님이십니다.�

두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7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
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귀신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
경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
냐?” 

귀신이 답합니다. “ 군대라,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군
대 귀신들을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자 2천 마리 돼
지 떼가 바다를 향해 달려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만한 댓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 희생된 돼지는 2천마리지만, 예수님께서�우리
를�위해�하신�일은�하나�밖에�없는�당신의�생명을�내어�주신�
일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 생명나눔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육신도 회복되고 정신도 온전해졌습니다(15절)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대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18-19절) 하나님이 너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대로 나누
는 것이 최고 생명나눔의 방법입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라사 광인은 데가볼리, 열 개나 되는 도시를 다니
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된 것이다�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을�만날�때�일어나는�위대한�변화,�생명나눔입니다.
 
전도는 심플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내 마음에 일어난 변화, 내 삶에 나타난 기쁨을 솔직
하게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자라게 하는 분,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
니다. 내가 폭풍우를 뚫더라도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목숨
을 걸 정도는 아니라도 약간의 시간, 물질, 마음을 드려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선
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이제�우리가�그�사랑�가지고�나
아가야�할�때입니다.�폭풍�이는�바다를�건너서라도�그�한�사
람을�향해�나아가야�할�때입니다.�

                                                                                
  


